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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30)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골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박인비는 좋아하는 한국인 골프 선수를 묻는 

항목에서 29%의 응답률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고 지난 31일 발표했다.

2위는 8%의 박세리, 3위는 5%의 최경주, 4위는 박

성현(4%), 5위는 전인지(3%)였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발생(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휴대전화로 접근하기 어려운 성별, 연

령대 일부는 집 전화 RDD로 보완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으로 응답률은 17%(

총 통화 6천57명 중 1천3명 응답)였다.

결승 무대에서 또다시 만났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이다. 2015년, 2017년은 골든스테이트가, 2016년엔 1승 

3패의 열세를 뒤집고 클리블랜드가 우승 트로피를 들

어 올렸다. 

지난 30일‘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4대 프로 스포츠

로 불리는 농구(NBA), 야구(MLB), 미식축구(NFL), 아

이스하키(NHL)를 통틀어 두 팀이 4년 연속 결승 대결

을 벌이는 것은 올해 NBA가 처음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가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대표

팀의 16강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1일‘노컷뉴스’에 따르면 영국‘미

러’는 이날 2018 러시아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의 전력을 분석하며 한국을 26위로 

발표했다.

지난해‘가디언’이 공개했던 러시아월드

컵 본선 진출국 순위에서 29위에 그쳤던 한

국은 같은 회사가 4개월 뒤 공개한 순위에서

는 28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그리고 지난 14

일에는 미국‘야후스포츠’가 한국을 27위

로 분석했다.

비록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본선이 다가올 

수록 한국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16강 진출 가능성은 

F조에서 가장 낮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꾸준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좋아지는 가운

데‘미러’는 한국의 조별예선 최하위를 예

상했다.‘미러’의 평가는“독일과 멕시코는 

한국이 상대하기에 벅찬 공격진을 갖췄으며 

스웨덴 역시 깨기 힘든 상대”였다.

이러한 분석은‘미러’의 전력 분석 순위에

서도 알 수 있다.‘디펜딩 챔피언’독일이 1위

를 차지한 가운데 멕시코와 스웨덴이 각각 

15위와 16위로 F조에서 16강 진출을 다툴 

유력 후보로 평가됐다. 특히‘미러’는 한국

과 조별예선 첫 경기를 치르는 스웨덴이‘행

운’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박인비는 현재 6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

는 골퍼로, 2007년 LPGA에 입성해 2008년 US오픈

부터 2015년 브리티시오픈까지 4개 메이저 대회 우

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한국인으로

는 박세리에 이어 두 번째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

름을 올렸다.

2016년에는 손가락 부상 재활 중 출전한 리우 올림

픽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금메달을 차지해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세계 대회를 휩쓸면서도 국내 대회에서는 우승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 20일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처음으로 우승해 화제가 됐다.

한편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35%가 사치스럽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57%였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놓고 다퉜고, 

프로미식축구에서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클리블

랜드 브라운스가 1952년부터 3년 연속 결승에서 만났

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에서도 몬트리올 캐나디언스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연달

아 결승에 진출한 사례가 기록이다.

이번 시리즈는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와 케빈 듀

란트, 클리블랜드의 르브론 제임스로 대변된다. 

두 팀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 2018 NBA 파이널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이다.

박인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 선수

골든스테이트-클리블랜드, 
4년 연속 결승 … 미 4대 스포츠 사상 최초

미러 “한국, 러시아
월드컵 26위 전력”


